
부처님의 세상이고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는‘그 무엇’은 본디 밝고 밝아서 신령

스럽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일찍이 생

겨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어서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다고

한다.

서산 스님은 게송으로써 부처님이나 노

자, 공자도‘그 무엇’에서 나왔다고 했다.

이런 성인들이 나온 자리를 함부로 중생들

이 거론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래서 잘못

거론하다가는 눈썹이

빠질것이라고했다. 

예로부터 선문(禪門)

에서는 진리를 잘못 거

론하다가는 눈썹이 빠

진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가귀감> 2장에서

는이렇게말한다.

佛祖出世無風起浪

부처님과조사스님이세상에나오신건

바람없는큰바다에거친풍랑일으킨것.

여기서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

하고 조사스님은 선종에서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가섭 존자를 가리킨다. 우리는

보통 쳇바퀴처럼 돌고 도는 생사의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자비로운 큰마음으로

건져주시는 분이 부처님이고, 목숨을 걸고

공부하는 수행자의 눈을 단숨에 밝혀 주시

는분이조사스님이라고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선가귀감> 2장에서는 부

처님과 조사스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

잔잔한 바다에 쓸데없이 거친 풍파를 일으

키는 일이라고 꾸짖는다. 본디 이 세상은

평화롭고 조용하다는 것이다. 이 말뜻을

어떻게이해해야할까?

부처님의영역과중생의영역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경전이나 어록에서 부처님 세상을 이야기

하고 마음을 드러내며‘그 무엇’을 이야기

할 때,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의 근본자리에

서 거론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중생들의

처지에 맞추어서 하는 이야기인지를 잘 구

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이나 조사스

님의 근본자리란 1장에서 거론된 이름 붙

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는‘그

무엇’에 해당된다. 중생의 영역이란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시비 분별 속에서 늘

가려내는 일들을 말하니 육조 혜능 스님의

‘일물(一物)’이여기에해당된다.

부처님 세상에서 말하는‘그 무엇’은 문

자로 설명할 수 없는 불립문자(不立文字)

의 영역이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도 가르칠

수 없는 교외별전(敎外別傳)의 영역이다.

그런‘그 무엇’의 자리에서 보면, 다시 말

해서 부처님의 근본자리에서 보면 이 세상

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조화롭고 평화롭

고완전하다는것이다. 

‘우리는 늘 중생이다’라는 표현을 하며

살고 있지만 근본을 알고 보면 우리도 본

디 모두 부처님이라는 것이다. 다만 시비

분별하는 중생의 업 때문에 이 사실을 모

르고 있을 뿐이다. <화엄경>에서는 이런

뜻으로다음과같이말한다.

菩提樹下初成正覺歎曰奇哉奇哉

一�衆生皆有如來智慧德相以分別妄想

而不能證得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처음 성취하

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찬탄하며 말씀하

셨다. “참으로 놀랍고 놀랍도다. 모든 중생

들이 다 여래의 지혜와 공덕을 갖추고 있

는데도 분별망상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

는구나.”

서산 스님은 모든 중생들이 여래의 지혜

와 공덕을 갖추고 있다는 뜻을 드러내기

위해“그 무엇의 자리에서 본다면 사람마

다 본디 얼굴이 오롯해 있는데, 다른 사람

이 연지 찍고 분을 발라 줄 것을 기다릴 일

이 뭐 있겠느냐?”라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중생들의 얼굴은 그 자체로서 본디 부처님

의 얼굴인데, 여기에다 다시 부처님의 얼

굴을 만들겠다고 연지

찍고 분을 바를 필요가

왜 있겠느냐는 말이다.

이런 견해로 보면 부처

님과 조사스님께서 이

세상에 나와 중생을 교

화하겠다는 것도 잔잔한 바다에 거친 풍랑

을일으키는일에지나지않는다.

<허공장경>에서“글도 마구니의 업이

요, 이름과 모양도 마구니의 업이요, 부처

님의 말씀조차도 마구니의 업이니라”한

것이 바로 이 뜻에서 한 말들이다. 이는 바

로 깨달음의 본분(本分)을 말하는 것이기

에 여기에서는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도

어찌할도리가없다는것이다.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도 어쩔 도리가 없

으니 중생들의 알음알이를 가지고서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자리에 와서는

천지가 뒤집어지고 눈앞이 깜깜해지게 된

다. 서산스님께서는게송으로말씀하셨다.

乾坤失色日月無光

하늘과땅이사라지고

해와달이빛을잃도다.

■원순스님(송광사인월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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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돕는 마음

○○사(寺), △△암(庵), ○○정사(精舍), △△선원(禪院). 절 이

름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 어떤 절에 이런 명

칭들을 붙일까요? 우선 사(寺)자를 쓰게 된 연유부터 말씀드려

야겠군요. 원래‘사’는중국한나라때외국사신을맞이해임시

로 머물게 했던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다 인도의 마등과

법란 스님이 중국에 건너와 이 관청에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사’란표현이일반화됐습니다.

처음에는암, 정사, 선원등의표현이없었습니다. 이후유명한

산에큰절이창건되고이를중심으로작은절이하나둘씩세워

지면서, ‘암’또는‘암자’란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암자’는 본

래‘마을과 떨어진 곳에 나무와 풀로 엮어 만든 임시 집’이란 뜻

입니다. 정사는범어비하라(vihara)의번역이며, 선원은큰절안

에 있는‘별채’를 뜻하는데, 가령 해인사 같은 큰 절에 있는 강

원, 율원, 선원 같은 것들이지요. 암자는 대체로 큰 절 인근에 있

고, 선원은 큰 절 안에 있는‘별원’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이렇게구분은하지만, 사실상이들명칭은큰차이없이

일반적으로사찰을가리키는말로통용됩니다.        김철우기자

절 이름이 다양한 까닭은?

<3> 잔잔한 바다에 거친 풍랑 일으킨 것

근본자리서 보면 우리도 부처

분별망상 때문에 알지 못할 뿐

선은 이를테면 불교의 사춘기적 각성에

해당한다. “밥 먹고 학교 가라는 엄마의 말

이 지겨워질 때쯤”사춘기가 찾아온다는

어느 여중생의 말처럼, 불교가 오랜 세월

온축해온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이 갑갑해

질때쯤, 선이태동되었다. 

선은 정통 불교에서 보면 문제아들의 반

란에 해당한다. 그들은 불립문자(不立文字)

라 하여 교과서를 내팽개치고, 직지인심(直

旨人心)을 외치며, 학교를 떠나 삶의 현장

과 대면하겠다고 선언했다. 고의적인 기행

과 우상파괴, 의미를 따라잡기 힘든‘선문

답’이 그들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것은 그

러므로우연이아니다. 

선의 복음을 보여주는 대표구 하나를 인

용한다. 

돈황본<육조단경>의일절

(40) 志誠(城)聞法, 言下便悟, 卽契本心.

起立卽禮拜. 自言, 和尙, 弟子從玉泉寺來.

秀師處�得(德)契悟, 聞和尙說, 便契本心.

和尙慈悲, 願當敎(散)示. 惠能大師曰, 汝從

彼(被)來, 應是細作. 志誠曰, 未說時卽是, 說

[及]��(卽)是. �祖言, 煩惱卽是菩提, 亦

�如是. 

(41) 大師謂志誠曰, 吾聞汝(與)禪師敎人,

唯傳戒定慧, 汝(與)和尙敎人戒定慧如何, 當

爲吾說. 志誠(城)曰, 秀和尙言戒定慧, 諸惡

�作名爲戒, 諸善奉行名爲惠, 自淨其意名

爲定. 此卽名爲戒定惠.  彼作如是說, �知

和尙所見如何. 惠能和尙答曰, 此說�可思

議, 惠能所見又別. 志誠(城)問, 何以別. 惠能

答曰, 見有遲疾. 志誠(城)請和尙說所見戒定

惠. 大師言, [如]汝聽吾(悟)說. 看吾(悟)所見

處, 心地無[疑]非自性(姓)戒, 心地無�是自

性(姓)定, 心地無癡自性(姓)[是]惠.

읽기쉽게번역하자면다음과같다. 

지성이 벌떡 일어나 절을 올리며 말했다.

“저는 옥천사에서 왔습니다. 신수(神秀) 스

님 밑에서 안개 속을 헤매다가, 오늘 스님

의 법문을 듣고, 제 마음의 비밀을 엿보았

습니다. 저를이끌어주십시오.”

혜능(慧能)이 말했다. “신수가 보냈다니,

너는 필시 스파이로구나.”“사실을 숨겼을

때야 스파이겠지만, 털어놓았으니 이젠 아

닙니다.”혜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

다.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이치도 그와

같다.”

혜능(慧能)이 지성에게 궁금했던 것을 물

어보았다. “듣자니 신수(神秀)는 계(戒), 정

(定), 혜(慧) 삼학(三學)만 가르친다는데, 어

떻게 하라고 가르치더냐.”“제발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찾아 행하라고 했습

니다. 그리고 자기 속의 불순한 의지를 지

속적으로 정화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것

이 계, 정, 혜 삼학을 수행하는 길이라고

요.”혜능이 말했다. “훌륭하다! 그러나 내

가 가르치는 것과는 좀 다르구나.”“무슨

말씀이십니까.”“그가 점진적 단계적이라

면 나는 즉각적이며 초월적 방법을 제시한

다. 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

치지 않는다. 다만, 마음에 아무런 인위나

거짓이 없도록, 마음에 아무런 혼란이 없도

록, 그리하여 마음 바탕에 어떤 무지의 구

름도 끼지 않도록 하라고만 가르친다. 누구

나 자기 안에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빛을

갖고 있다. 다만 그것을 발휘하기만 하면

그뿐, 달리 별도의 수행체계를 끌어들일 필

요가 없다.”(<돈황본(敦煌本) 육조단경>

40-41) 

<돈황본육조단경>과선의정통시비

20세기 초 돈황에서 발견된 풍부한 자료

는 선종사 연구에 획기적 전기를 가져왔다.

선의 역사는 이 발굴로 하여 다시 써야 한

다고까지 할 정도였다. 가장 첨예한 논제는

남종(南宗)과 북종(北宗) 사이의 정통성 시

비이다.

7세기 중엽, 신비주의에 경도한 측천무

후는 불교를 파격적으로 옹호했고, 이와 더

불어 동산(東山)에서 큰 5조 홍인의 제자들

이중앙으로진출했다.

신수의 선은 무후와 귀족들의 후원과 지

지에 힘입어 급속히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포교의 중심지는 달마가 주석하고 있던 숭

산의소림사였다. 

그런데 이 움직임에 하택(荷澤)의 신회

(神會 670-762)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732년 낙양 근처 개운사(開雲寺)의 공개토

론회(無遮大會)에서, 신회는 수많은 승려와

학자들 앞에서 북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선의 정통은 남방의 혜능에게 있다. 북종

은 선의 방계일 뿐이다.”신회는 거두절미

하고, 법통의 증표인 가사(옷)가 지금도 혜

능의 처소인 조계(曹溪)에 현존한다고 강조

했다. 

신회는 여기 그치지 않고, 신회와 혜능의

선 사이에 깊은 골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차이가 선의 근본정신과 연관되어 있다고

역설했다.  

신회의 활약으로 북종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 버렸다. 이후 선의 역사는 우

리가 잘 아는 대로, 혜능의 남종이 주도해

나가게 된다. 현행본 <육조단경>은 이 같

은 파란을 거치면서 편집되고 유통되었

다. 이 책이 아예 신회와 그 계열에서 정략

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다. 

일찍이 중국의 근대 철학자 후쓰(胡適)는

‘돈황의 발굴’이후, 선의 역사를 다시 써

야 한다고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나는 이

종파적 투쟁이 <육조단경>의 가치를 훼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스즈키 다이세츠(�木

大拙)의해석에동의한다. 

돈교, 새불교의목소리

<육조단경>은 6조 혜능이 창도한 선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책의 전반부는 특

이하게도 그의 행적과 이력을 길고 상세하

게 적어놓았다. 그런데, 그 안에 선의 정신

이‘이미’다들어있다. 

이 책은 편집부터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전까지 해오던 스콜라적 경문(經

文) 주석이 아니라 구도의 여정과 삶의 진

실을대중강연형식으로풀고있다. 

그는 변방의 오랑캐인데다가 일정한 교

육을 받은 바도 없었다고 한다. 이것이 선

의 정신에 대한‘상징’이 되었다. “경전에

대한 지식도 없이 일정한 교육을 받지 않고

도불교의비밀을깨달을수있다!”

여기가 신수의 정신과 혜능의 정신 사이

를 갈라놓았다. 선의 역사는 이것을 북종

(北宗)과 남종(南宗), 혹은 점교(漸敎)와 돈

교(頓敎)로구분한다. 

신수의 점교는 계율과 선정을 통해 자신

을 끊임없이 정화시켜 가라고 권한다. 이는

<법구경(法句經)>에 나오는 불교의 가르

침, 즉“여러 악한 업을 짓지 말고 뭇 착한

일을 해 나가라. 스스로 마음을 맑게 가라

앉힐지니, 이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니라(諸

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心, 是諸佛敎)”와

같은 정신을 표명하고 있다. 신수는 이 길

을 철저히 밀고나가 신비한 위광을 얻고,

이윽고 측천무후의 심복과 귀의를 얻기까

지했다. 

그러나 혜능은 전혀 달리 말한다. “너 자

신이곧부처이다!”

그동안의 불교는 저쪽 언덕에 거룩한 부

처들이 있고, 이편 언덕에서 한심한 내가

그분들을 경배하고, 그분들을 닮기 위해 길

고 고된 수련을 해 나가는 것으로 설정되었

다. 육조의 선은 이 점교(漸敎)의 발상을 일

거에 쓸어버렸다. “다시 기억해라. 네가 곧

부처이다. 너를 하찮게 보는 사람들의 혀에

속지마라!”

이 돈교(頓敎)의 선언으로 하여 그동안

불교를 구성하고 있던 수많은 코드들이 혹

은 버려지고, 혹은 전혀 다른 얼굴로 재편

되었다. 위에 인용한‘새로운 삼학(三學) 해

석’도그대표적인것가운데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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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교, “번뇌가 곧 깨달음!”


